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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ML B 사무국에 송성문 포스팅 요청…빅리그 도전 돌입

등록 2025.11.21 10:37:58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송성문이 13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

스와의 경기에서 안타를 치고 있다. (사진=키움 히어로즈 제공) 2025.09.13.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내야수 송성문이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위한 포스팅 절차에 돌입했

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키움의 요청에 따라 송성문을 MLB 30개 구단에 포스팅해 줄 것을 MLB 사무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MLB 30개 구단은 MLB 사무국이 포스팅을 고지한 다음 날 오전 8시(미국 동부 시간대 기준)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오후 5시

까지 송성문과 협상할 수 있다.

협상 기간 내 계약이 체결될 경우, 한·미 선수계약협정에 따라 이적료를 키움에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포스팅은 자동 종료되며, 송성문은 이듬해 11월1일까지 다시 포스팅할 수 없다.

송성문이 MLB에 입성할 경우, 키움은 역대 여섯 번째 빅리거를 배출하게 된다.

앞서 키움에선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2015년)를 시작으로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2016년),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



스·2021년),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2024년), 김혜성(LA 다저스·2025년)이 차례대로 MLB 무대를 밟았다.

2015 신인 드래프트 2차 5라운드 전체 49순위로 키움에 입단한 송성문은 2024시즌부터 팀의 주축 내야수로 입지를 굳혔다.

올 시즌에는 KBO리그 역대 최다 연속 도루 성공 신기록을 세우며 개인 첫 20홈런-20도루 고지를 돌파하기도 했다.

송성문의 존재감은 국제무대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세계야구소프트볼 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첫 태극마크를 단 송성

문은 당시 주장을 맡아 선수단을 이끌었다.

올해도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대비하기 위해 치러진 K-베이스볼 시리즈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홈런을 때려내

는 등 활약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선 송성문은 KBO리그에서 통산 9시즌 동안 82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3(2889타수 818안타) 80홈런

454타점 410득점 51도루를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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